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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남,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민수)는 6일 예산군종합운동

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1회 윤봉길 마라톤대회에서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형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는 참여자등

이민수 본부장은 “오늘 우리 홍보 부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흔쾌히 홍보물을 등에 달고

뛰어주신 마라톤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충남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고령 농업인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a당 연 최대 1,100만원 지급, 고령 농업인 노후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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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등의 사유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

사에 매도할 경우, 땅값과 별도로 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500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충남 지역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에 더해 ha당 월 4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ha당 연간 최대 1,10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날 마라톤대회 현장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및 예산지사 직원 40여 명이 참여하

여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사업의 혜택과 신청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알

렸다. 특히, 직원들은 홍보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달리며 대회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

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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